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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선생님의 추억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효고현 토요오카시] 이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세키오카카즈에상(100세)는 이즈시 상락지부, 지구부부인부장입니다.  

말투도 또박또박 사제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흥분됩니다.  

잔주름 많은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몇번이고 닦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는 세키오카상.  

순수하고 꾸밈없는 말속에 세키오카상의 100년이 담겨있습니다. 

 

 세키오카상 인터뷰 

 

나이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딱 100살이요. 귀도 잘 안들리고 말도 어눌하지요. 그래도 제목

은, 제목 만큼은 지금도 진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케다 선생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케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만, 제목을 하면서,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

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과의 추억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여기에 계십니다. 기원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목을 올리고 있으면 이케다 선생님과 만난일이, 한번에 떠오릅니다. 1968년, 토요오카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손주를 등에 업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선생님!’하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부르면 안된다고 해서요. 지금에 돌이켜 보면 선생님과 함께한 순간이 여기에 (가슴에) 남아 있
습니다. 아아, 잊을 수 없습니다.  

 

제목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안에 새겨지는 것이기에 절대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창제가 일입니다. 어본존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올리면 이케다 선생님께서 ‘더욱 힘내요, 

더욱 힘내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기

원합니다.  

 

신심을 시작한 건 1960년 가을입니다. 그 때는 모두가 가난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

일 가난했습니다.  



그 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배추 꽁지를 건져서 먹은일도 있어요. 쌀이 없어서 시골 할아버

지네로 쌀을 얻으러 갔는데 ‘너희에게 먹일 쌀은 없단다’라고 거절 당한 일도 있었지요.  

신심한다는 이유로 근처에서 바보취급을 당했어요. 바보취급을 당해도 ‘마음대로 지껄여라. 지
금이야 좋겠지’하면서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어도 제목하고 절복했습니다. 옷을 

전당포에 잡혀 가면서 그 돈으로 도쿄까지 갔습니다. 

세이쿄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세이쿄 신문을 가지러 배부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연습도 겸하여 자전거를 탔습니다. 강을 건너려 할 때 경찰관이 ‘위험해요’하고 말렸습니다.  

자전거는 경사길을 오르고 내리는 데 아주 좋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은 토요오카시까지 14킬로미터나 되는 기을 걸어서 갔습니다.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빠지지 않고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신문배달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편지라 생각하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때가 그립네
요. 

 

어본존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모두 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기쁩니다. 눈물이 납니다. 신심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겠지요. 괴로

워도 제목을 한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제목을 하렴, 제목을 해,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목을 올리면 어본존께서 모든걸 알아주십니다. ‘올바른 신심을 하거라, 인간혁명과 숙명전환을 

위해서는 제목이다, 제목이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덕분에 자식들도 숙명전환하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으니까요. 물건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가
져다 주니까요. 감기도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끔 다리가 아프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

각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기(가슴)에서 지켜보고 계시지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선생

님 말씀대로 제목, 제목, 제목입니다’라고 말이지요.  

어본존, 선생님, 동지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아, 황송하네요. 

‘비에도 지지않고 바람에도 지지않고’ (지금까지) 싸워 왔습니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하고 또 하면서 이제 (100살이 되어)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병도 걸

리지 않고 100살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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